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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, 인력 구조조정 갈등 증폭
노조, 회사 구조조정 계획 강력 비난 … 이웅렬 회장 사퇴 촉구

코오롱 노조는 12월21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의 인적 구조조정 계획을 

비난한 뒤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노조는 기자회견에서 “현재 코오롱그룹의 경영위기는 경영진의 무원칙한 경영과 주식투자의 실패 등에 기인

한 것이기 때문에 그룹 총수(이웅열 그룹회장)가 개인재산을 출연하거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모든 가

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노조는 그룹총수가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또 그룹의 

전반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<전사적 특별기구>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.

한편, 구미공장에서 상경한 노조원 70여명은 과천의 그룹 본사 앞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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